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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구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6고정21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

음란)

피  고  인 A

검       사 이진순(기소), 도준(공판)

판 결 선 고 2026. 5. 15.

주       문

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 

이       유

범 죄 사 실

  피고인과 피해자 B(여, 22세)은 2022년경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

된 사이이다.  

  피고인은 2025. 10. 19. 04:32경 대구 남구 C건물, D호 주거지에서, 피해자가 인스타

그램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‘E’을 이용하여 피해

자에게 “근데 누나 왤케 이쁨? 누나야 함 빨고 싶디ㅣ”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. 

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

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

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7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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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메시지 캡처 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(벌금형 선택)

1. 선고유예할 형

   벌금 1,000,000원

1. 노역장유치

  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(1일 100,000원)

1. 선고유예

   형법 제59조 제1항(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피해자와 합의하

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, 피고인이 초범인 점, 그 밖에 

피고인의 연령, 범행의 동기,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)

1.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
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

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(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

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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